
파리 도시인을 꿈꾸며


파리는 전 세계 사람 누구나 일생 동안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꿈의 도시 중 하나이다. 전통의 엄격함과 세련된 현대가 마주하는 곳인 파리는 틀에 박힌 모습이 아닌 신선한 바람을 안겨주는 팔방미인이기도 하다. 
또한 오늘날 도시 집중화로 인해 공기와 하수도에 미치는 끊임없는 정화는 실로 과학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곳이 아닐 수 없다. 2007년 7월15일부터 파리는 자전거인 velo와 자유를 뜻하는 liberte를 합성한 velib 시스템을 가동시켰다. 이로써 파리지엔느들은 상쾌한 도시를 위하여 파리 곳곳을 자전거로 손쉽게 달릴 수 있게 되었다. 
[bookmark: _GoBack]150유로의 보증금을 내고 24시간용(1.70유로), 7일용(8유로), 1년용(29유로) 정기권을 사면 예술과 문학, 철학이 흐르는 파리를 여유롭게 다닐 수 있다. 특히 1년 정기권은 14세에서 26세의 젊은이들에게 29유로 할인 혜택을 주어 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를 보여주기도 한다. 필자는 2008년 파리에서 훨씬 젊어지고 깨끗해진 에코그린시티 파리를 만날 수 있었다.
